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7.04 

플리토, 공모가 26,000원 최종 확정… 경쟁률 1,133대 1 기록 

▶ 공모밴드 상단 초과해 공모가 확정하며 수요예측 성료… 올해 IPO 기업 중 기관경쟁률 1위 

▶ 총 공모규모 383억 원… 오는 7월 8일~9일 청약 후 7월 17일 코스닥 입성 예정 

 

<2019-07-04> ‘플리토’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요예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내 유일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대표이사 이정수)가 지난 7월 1일과 2일 양일간의 국

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가 26,000원(공모밴드 19,000원~23,000원)

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플리토의 총 공모금액은 38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

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344억 원 수준이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272개 기관이 참여해 1,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IPO

를 진행한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 대부분이 플리토가 보유

하고 있는 ‘언어 빅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전방시장 

확대에 따른 높은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줬다”며 “참여 기관의 98% 이상이 공모밴드를 크게 상회

하는 가격을 제시했으나, 시장 내 신뢰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IPO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공모가를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플리토는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 및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기업으로 사업 모델 특례상장에 첫 도전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등 다수 글로벌 창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며 사업모델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고 최근 기

계번역기, 챗봇, AI스피커, 자율주행차 등 언어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방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리토의 

수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IPO를 계기로 플리토는 Open API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수집되는 

언어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유럽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높

일 예정이다. 올해 플리토의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실적 

고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이사는 “플리토가 지닌 ‘언어 빅데이터’ 사업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국내외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내 사업 모

델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언어 빅데이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투자자의 성원에 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참고자료> 

[플리토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 년 6 월 5 일 

수요예측 2019 년 7 월 1 일 ~ 2 일 

청약 2019 년 7 월 8 일 ~ 9 일 

코스닥 상장 2019 년 7 월 17 일 (예정) 

 

공모주식 수 1,473,486 주 

주당 공모가 액 26,000 원 

공모 금액 383 억 원 

상장 후 유통 주식 수 5,169,811 주 

예상 시가총액 1,344 억 원 

 

▣ 자료문의 : 플리토 정대철 이사 (02-512-0142)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 


